
 

1. 환 영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 합니다.  
   아래층 친교실에서 친교의 식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2. 사역 임명 
올 한해 동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길 부서에 
담당을 임명합니다. 주보 안지를 참고하시고 
맡은 자에게는 오직 충성만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3. 누구나 신나게 배우는 영어교실  

내년 1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
시에 (2월말까지 8주 코스, 16번 강의) 누구나 
신나게 배우는 영어교실을 본 교회1층 세미나실 
에서 오픈 합니다. 강사는 진우형 선생(캐나다 
콩코디아 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영어전문강사)
이며 강의료는 무료입니다.  교제는 영어성경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하선미 전도사 
(604.768.5811)이며 선착순 12명을 받습니다.   

 
4. 겨울 아비 바이블 칼리지 개강  

1월 8일 (목) 오전 10시부터 겨울 아비 바이블 
칼리지를 본 교회 1층 세미나실에서 개강합니다. 
창세기 성경연구를 하게 되며 신청은 하선미 
전도사 (604.768.5811)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5. 친교 봉사자 명단  

올 한해 동안 매주일 예배 후에 친교봉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명단작성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 회장이 되시는 이정민 
집사께서 명단 작성을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금요 중보기도 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에 갖게 되는 금요 중보기도 
모임을 저녁 8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중보기도운동이 일어날수 
있기를 바랍니다. 

 
 
 
 
 
 
 
 
 
 
 
 
 
 

7. 교인 동정 
1) 한국방문: 장혜진 집사/남용훈 집사.   
2) 김재상 장로, 박장진 권사, 최명균 집사,

김삼섭 집사, 김의경 집사 등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순서 담당 및 봉사자 

이번 주일 친교담당은 김의종 목사/이성순 사모 
가정이며 식당봉사는 남선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9. 예배 봉사자   
다음 주일 기도:  이정훈 선교사 
1월달 봉헌 봉사자: 이미숙 집사  
 

10. 특별 기도제목  
1) 교회 사명선언문: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여 성숙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소서 
2) 성도중에 특별한 건강회복이 필요한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3) 다음세대들에게 영감 있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4) 교회 안에 중보기도자와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5) 상처가 많은 원주민들을 주의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북한땅에 있는 수많은 동포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5대 비전 

 
† 감동적인 예배 

† 사랑의 교제 

† 질적인 성장 

† 헌싞적인 사역 

† 생명의 증거 

 

오전 11:00         주일 예배    

*찬양 및 묵상기도 / 다같이  

*찬         송 / 주하나님 지으싞 모든 세계 (40장)   

* 사  도  싞  경 / 다같이  

참 회 기 도 / 김경배 목사  

성 경 봉 독 / 대하 4:9-10   

성 가 대 찬 양 / 성가대  

설 교 / 김의종 목사  

    

    

환 영 과  소 식 / 인도자  

* 찬        송 /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487장)   

* 봉  헌  기  도 / (헌금은 예배 시작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인도자   

* 축       도  / 김의종 목사  

  ( *표는 일어서서 )                      

오후 7:30  수요 찬양과 말씀 기도회  

찬 양  인 도 /                                         최정열 형제  

설 교 / “시편 강해”           김의종 목사  

 

새벽 6:00 (화~금)       매일 새벽기도회    

                   

인도/ 
김의종 목사 

인도/ 
김의종 목사 

2597 Bourquin Cres. E. Abbotsford, B.C., V2S 1Y6  T)778-808-2333 
abbotsfordkorean.com    akpchurch.com 

제21권 1호 

2019년 1월 6일 

사명선언문: 이웃을 인도하여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한다 

“기도, 하나님 은혜의 통로” 

 

인도/ 
김의종 목사 



 
십 일 조 김의종/이성순, 고재경/박혜옥, 김선옥, 남기원/김혜신, 박장진, 엄태현/박효순, 신정묵/

하선미, 이정훈/이혜진, 송관/송은주. 

주 일 김의종/이성순, 강신영//박영미, 강영구, 김미애/조용복, 김선옥, 김성현, 김의경, 남기원/
김혜신/우주, 박덕선/이혜선, 박장진,  엄태현/박효순, 유재용/장혜진, 유중영/원유숙, 
이금숙/김상호, 이선아/윤지/윤영,  장혜진/호현/주현, 조혁연/김효진/하루, 최유진/태현/
성민, 최정열, 최정한/신현미/하진, 하선미/신정묵/재하, 홍석/이미숙.  이정훈/이혜진, 
유초등부, 학생부, 무명. 

감 사 김의종/이성순, 강영구, 박장진, 유중영/원유숙, 진돈화.  

선 교 김선옥. 

합 계 $3,254.00  

 
다 음 주  기 도 이정훈 선교사 

안 내  위 원  김경배 목사 / 한상순 전도사 

1 월  헌 금 위 원 이미숙 집사  

이번 주 친교봉사  김의종 목사/이성순 사모  

이번 주 주방봉사 남선교회 회원 

 
예  배  시  간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00 Abby Bible  
College 

창세기 연구 

수요 말씀과 기도의 밤 오후 7:30 (목) 오전 10시, 세미나실 

중 고 등 부 오전 11:00 2019년 1월 8일-2월 26일 English  
Bible Study 아 동 부 오전 11:00 (화, 금) 오전 10시, 세미나실 

새 벽 기 도 회 ( 화 ~ 금 ) 새벽 6:00 청 년 부  모 임 주일 오후 2시 

 
담임목사:  김의종 

사역 담당: 조혁연 (교육/사무), 하선미 (주일학교), 고재경 (청년부),  김경배 (시니어),  이정훈 (선교),  

                장혜진 (찬양), 김은실 (지휘자), 한상순 (심방), 최정열 (찬양) 

시무 장로: 이병규, 이혜선       장로: 김재상, 박동욱, 박덕선 

하나님의 은혜  
살며 생각하며... 

우리들이 잘 아는 찬송가인 ‘빈들에 마른 풀 같이,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등은 다니엘 웹스터 휘틀(Daniel Webster Whittle, 1840-

1901)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는 19C 미국의 유명한 대부흥사인 무디(Dwight Lyman 

Moody, 1837-1899)와 함께 미국전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디는 설교로 전도했고 

휘틀을 비롯한 맥그라나한(James McGranahan), 블리스(P. P. Bliss), 스테빈스(G. C. Stebbins) 

같은 분들은 찬양으로 무디와 동역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난 휘틀 목사님은 청년 시절 은행에서 근무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휘틀은 주저하지 않고 북군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곧 전투에 투입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령이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포탄 

파편을 맞아 오른팔을 잃고 포로로 잡혔고 상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괴로워하던 휘틀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입대할 때 어머니가 건네주신 작은 성경책을 

꺼내어 읽곤 했습니다. 하루는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와 죽어가는 소년병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틈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있었으므로 간호사는 

그를 크리스천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휘틀은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휘틀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대로 기도해 본 

적도, 남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경을 헤매는 소년 병사를 못 본채 할 수 없었습니다. 휘틀은 병실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더듬거리며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한 후 그 소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달라고 소년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 소년은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도를 마친 휘틀은 그 

소년의 얼굴에서 고통 대신 평안한 모습 보았습니다. 이 일로 크게 감동받았고 앞으로 하 

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운명하고 난 뒤에 휘틀이 써 둔 찬송시가 바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한 팔을 

잃고 너무나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휘틀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디전도단에 들어가 맥그라나한을 만났고 군에서 제대한 후 시계회사에 입사해 10

년간 재무를 담당했습니다. 성실한 성품 때문에 생활은 윤택하였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어느 날 휘틀은 무디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집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무디 목사의 요청에 따라 전도단 부흥사가 되기로 하고 회사를 사직하고 

1873년부터 무디 목사와 함께 전도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휘틀은 작곡가 제임스 맥그라나한

(James McGranahan, 1840~1907)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맥그라나한은 당시 

오페라 계에서 매우 유명한 테너이자 작곡가이었습니다. 그는 휘틀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모두 바치기로 하고는 오페라 계를 떠난 뒤 무디전도단에 들어가 찬양사역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맥그라나한과 휘틀은 평생 찬송가를 함께 만드는 동반자가 

됐습니다. 그의 찬송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각성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